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며, 

내부 공익제보자들의 무덤이 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경고한다!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자인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을 즉각 사퇴시켜라-

피해자로써 체육계에 만연한 인격말살적 폭력행위를 신고한 최숙현 선수의 내부 공익

제보는 꽃다운 청춘의 사그라짐으로 마무리 되었다.

가해자들의 감시와 인권침해 속에 자기 방어도 힘겨운 피해자에게 모든 진실규명과 입

증을 떠넘기고 있는 제보처리기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

한 최숙현 선수의 절망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내부공익제보자들의 처해있는 현실이

기도 하다.

더욱이 인맥과 짬짜미로 강력하게 얽혀있고, 폭압적 위계질서 하에 있는 체육계에서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외로움과 분노가 자포자기로 이어졌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다시 투명과 공정사회를 염원하며 발 벗고 나섰던 우리의 젊은 미래가 화답하지 않

는 기성세대에 절망한 것이다.

우리는 2019. 3. 7. 성폭력 등의 체육계 폭력근절을 위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내

부고발을 지지하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체육계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그러한 시

스템을 만들고 이끌고 온 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체육계 임원

들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이도 없고 체육계의 문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 체육계 뿐 만 아니라, 내부 공익제보 사건을 접하는 대한민국 태도 전반에 아무

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빠졌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

다.

책임을 묻지 못하니, 재발을 막지 못하고, 공익제보자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건

은 마무리 되고 있다.



시민운동을 했다는 기관의 장은 자신도 공익신고의 대상이었음에도 공익제보자 왕따와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육아정책연구소), 국가기관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부추기

고 있으며(서울보호관찰소), 공익제보자 보호가 기관의 존재목적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과정에 초기에 참여했다고 마치 공동정범인 것 마냥 모욕감을 주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삭감하고(효성 입찰비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서류를 넘겨주고 국방부는 수백억의 국고를 절약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환수는 안하고 

공익제보자를 사찰하고 있으며(대북확성기 비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 보다는 공익제보자에게 서류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위안부 피

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내부 공익제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땅히 책임져

야 할 이들이 책임지는 투명한 사회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최

숙현 선수를 영원히 살려내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며, 내부공익제보자들의 무덤이 된 절망적 대한민국에서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아니면 최숙현 선수의 투명과 공정사회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고, 책

임지는 자 없는 현실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분노가 절망을 낳는 부패의 수레바퀴에 질

식되어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 또한 패거리와 짬짜미 문화의 총합체인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임

원들 그리고 해당 철인3종 협회의 임원들은 총 사퇴하여야 한다.

죽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겪었을 과거 심석희 선수와 아무런 개선이 없는 현실 속

에서 죽음을 택한 최숙현 선수를 생각한다면 이제 어떠한 핑계도 허용하여서는 안 된

다.

하나, 내부공익제보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당신들의 딸 최숙현 선수를 

온전히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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